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심의 총평

■ 1차 심의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의 상징성 있는 장소에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육성하

여 지역의 문화 자생력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있

는 날 문화행사 양성 목적으로 공모하였다. 다원예술, 무용, 시각

예술, 연극, 전통예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사업으로 서울, 경

기, 부산, 울산, 광주 등 총 17개 지역의 175개 단체가 지원하였

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토론을 통해17

개 시,도 1개 이상의 총 40단체를 2차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사업의 참신성, 차별성, 지역적 특성과 실행 주체의 역량, 문

화가 있는 날 홍보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

다.

제안 단체들의 대다수가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거점 특화프로그

램 지원 사업‘의 과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현실

성이 부족 하였고, 무엇보다 예산계획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하였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대다수 단체들의 경우 지역 거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진정성을 담

보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돋보였다. 추후 최종 선정 된 단체들

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수행 역량을 높였으면 한다.



■ 2차 심의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40단체들과의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시도의 19팀을 선정하였다. 사업의 참신성, 차별성, 지

역적 특성과 실행 주체의 역량, 문화가 있는 날 홍보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 위원과 단체 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가하였

다. 

심의에 있어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 안배를 중점적으로 염두 해 두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단체가 없는 시, 도의 경우는 제안 단체의 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최종 선정 단체들 중 일부 단체는 사업 수행에 앞서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방향 제시 및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 

심의위원 일동


